
중국, 미국의 태양전지상계관세제소
WTO에 22개 수출품목 상계관세 협의 요청 … 수출액 73억달러 상당

미국이 중국산 철강제품, 태양전지 등 22개 수출품목에 대해 상계관세(CVD)를 부과키로 결정한데 대해 중

국이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5월25일 세계무역기구(WTO)에 제소했다.

제네바 주재 통상담당 중국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WTO 분쟁해결기구(DSB)에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

에 대한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다.

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할 때 수입국이 상쇄하기 위

해 부과하는 관세이다.

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, 철강제품, 종이제품 등 22개 품목에 대해 부과키로 한 상계관세가 중국 수

출제품에 미치는 수출액이 73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.

중국 대표부는 “미국이 여러 측면에서 WTO의 규정과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

해왔다고 믿고 있다”고 밝혔다.

협의요청은 WTO 제소절차에 있어 첫 단계에 해당하며, 회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국들은 2개월 이내에

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.

이후 제소한 국가는 WTO에 해당 제소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판정에는 통상 6개월 정도가 소

요된다.

중국은 2008년 12월 쇠파이프, 배관류, 봉투류, 타이어 등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

항의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고, 최고 심판기관인 상소기구가 중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. <저작권자

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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